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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서 우고 차베스의 이미지(1995년~2011년)
라틴바로미터2)
1. 라틴아메리카인은 차베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고 차베스에게 몇 점을 주겠습니까? 최저는 1점(매우 나쁨)이며 최
고는 10점(매우 좋음)입니다.” 이런 설문에 해서 라틴아메리카인은 지난 
7년간(2005년~2011년) 최고 5점에서 최저 3.9점을 주었다(<그림 1> 참
고). 차베스는 한 번도 6점을 넘기지 못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차베스의 지도력에 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2005년 이래 평가 수
치는 하락했으며,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11년 평가에서 상위를 기록한 국가는 니카라
과(6.3), 베네수엘라(6.06), 도미니카공화국(5.9), 에콰도르(5.3)이며, 가
2) 이 글의 출처는 라틴바로미터 (http://www.latinobarometro.org/latino/LATContenidos.jsp) 이
다. 차베스 서거 직후인 2013년 3월 7일 작성한 글이어서 제목부터 오타가 있고, 일
부 자료에 한 설명도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차베스 집권 초반부에 해당하는 1999
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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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2005~2011)
아르헨티나 5.1 5.6 5.1 5.0 4.2 4.1 4.7 4.8
볼리비아 5.7 4.6 4.5 4.0 4.2 4.1 4.4 4.5
브라질 4.0 4.1 3.8 3.7 3.9 3.9 4.4 4.0
콜롬비아 4.1 3.9 4.7 3.2 2.2 2.7 3.4 3.5
코스타리카 3.8 3.0 2.7 2.8 2.7 2.9 2.4 2.9
칠레 3.4 3.6 3.2 2.9 2.9 3.4 3.4 3.3
에콰도르 5.4 5.1 5.6 5.1 4.2 4.3 5.3 5.0
엘살바도르 4.2 4.1 4.3 5.1 4.7 4.0 4.6 4.4
과테말라 4.7 4.5 4.8 5.0 4.6 4.3 5.0 4.7
온두라스 4.5 4.4 4.4 3.9 3.1 2.7 3.6 3.8
멕시코 5.0 3.5 3.0 3.3 3.3 3.2 3.6 3.6
니카라과 4.5 4.7 5.4 5.0 4.7 5.3 6.3 5.1
파나마 3.8 4.2 3.3 3.0 2.7 3.1 3.5 3.3
파라과이 6.1 5.5 5.2 6.1 4.3 4.4 4.3 5.1
페루 4.9 3.0 4.0 4.0 2.9 2.9 3.5 3.6
우루과이 5.9 4.9 4.5 4.7 4.2 4.5 4.5 4.8
베네수엘라 7.1 7.1 6.6 5.4 5.6 5.5 6.1 6.2
도미니카공화국 5.6 6.0 5.3 5.4 5.1 4.6 5.9 5.4
전체 5.0 4.6 4.5 4.3 3.9 3.9 4.4 4.4
장 낮게 평가한 국가는 코스타리카(2.4)이다. 볼리비아(4.5)와 아르헨티나
(4.8)의 평가는 자국 통령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의외로 낮다. 브라질의 
경우도 4.35에 그쳤다. 
지난 7년 동안 차베스에 한 평가가 가장 좋았던 해는 2005년이다
(<표 1> 참고). 차베스의 이미지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나빠졌다
가 발병 소식 이후 다소 회복되었다. 
〈표 1〉 라틴아메리카인의 차베스 평가(국가별, 연도별)
좌파가 집권한 국가라고 해서 차베스 평가가 반드시 좋지는 않다. 오
직 니카라과만이 좌파 집권과 차베스에 한 평가 사이에 완전한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코스타리카(2.9)와 칠레(3.3)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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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베네수엘라 자료는 없음
평가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닥친 2009년에서 2010년에는 부정적인 평가
가 최고조에 달했다. 
2. 국가별 차베스 지지도(2006년~2009년)  
설문: 귀국(국가명)과 관련하여 차베스가 언급하거나 행한 것에 해 
찬성합니까, 반 합니까? 잘 모른다면……(아래 그림은 ‘매우 찬성’과 ‘다
소 찬성’을 합한 수치).
오른쪽 그림은 2006년과 2009년의 차베스 지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결과는 첫째, 지지도가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우루과이의 경우,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적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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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분의 
국가에서 차베스 지지도는 낮다.
3. 차베스는 타국의 문제에 도움을 주었는가 아니면 영향력 확대를 
노렸는가(2009년 국가별 통계)
설문: 일부에서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통령이 타국의 문제 해
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향력을 확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당신의 생각
에 더 가깝습니까?
2009년의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상당수 국
민은 차베스가 민중을 도와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향력을 강화하
기 위해 행동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의심은 차베스에 한 부
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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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다(10점), 매우 나쁘다(0점). 위 그림에서 상은 
7~10점, 중은 4~6점, 하는 0~3점  
4. 정치성향별 차베스에 대한 평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라틴
아메리카인은 차베스를 긍정
적으로 평가했으며, 우파 라
틴아메리카인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국
가마다 상이하다. 
그런데 좌파가 집권한 
볼리비아,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남부(Cono Sur) 국가에서 차베스에 한 
평가가 좋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국가에서 차베스 평가는 이념보
다는 국민감정에 기울어져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국민들은 외부의 ‘도
움’, 즉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을 싫기 때문이다. 남미남부에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여기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인데, 차베
스의 지도력은 이미 검증되었다. 근래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목
소리를 높인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차베스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
에서(쿠바는 제외)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된 시기에 최초로 등장한 정치 
지도자이다. 
차베스의 지도력에 한 라틴아메리카인의 인식은 부정적이지만, 차
베스는 이미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로서 역사에 남을 만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차베스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미국을 정면 공격했다는 것으로 기억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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